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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자적 존재
*'대자적'의 의미

“그런데 이상과 같이 타자의 자립성 속에서 오히려 그 타자와의 완전한 통일을 직시·직감하
거나 혹은 나에 의해서 단지 홀로 유리된 상태에 방치된 바로 나 자신의 부정적인 요소이기도 
한 물성을 곧 나의, 나를 위한 대아적(對我的) 존재(mein Fürmichsein)로 간주함으로써 이를 
대상으로 삼은 자각적 이성의 실현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민중의 삶 속에서(In dem Leben 
eines Volkes) 그의 완성된 실재성을 지닌다.”(p.439-439)

단일한 개별자로서 자기 속에서 자기 관계를 맺고 있는 것
'나'는 두 개의 나로 고찰된다→나1과 나2 
나2, 즉 타자적인, 자기 타자적인 주체라는 것은 나1과 무관한 타자가 아니라 엄연히 대자

적 존재이다.
즉 나에 대하여 있는 존재이다. 나2는 타자성의 무중력 상태로 날아가지 않는다.
외부의 타인들이 나와 무관한 타자성 속애 있지 않고 언제나 나에 대하여 있음을 의미한다.
→나와의 관계성 속에 있는 것
자각적 이성의 실현→민중의 삶 속에서 완성된 실재성을 지님.
여기서 민중이란 번역은 좋지 않은 번역이다. 번역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 
⇒민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민중일 수 없는 까닭은 "민족은 언어와 관습과 습속, 그리고 문화를 통하여 형성된다."에 나

타남.

“여기서 이성은 유동적인 보편적 실체로서, 혹은 불변적인 단순한 물성으로서 현존하거니
와, 이와 같은 물성이란 마치 별에서 흘러나오는 빛과도 같이 서로가 완전히 독립된 많은 것
들 속에서 오직 독자적으로(für sich) 반짝이는 무수히 많은 점이 발산되는 것과도 같다. 결국 
이 점들은 그 자신의 절대적인 대자적 존재성 속에서 이미 본래적으로(an sich) 단순한 자립
적 실체 속으로 해소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독자적 존립을 뚜렷하게 의식(für 
sich selbst)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점들은 스스로의 개별성을 희생시키면
서 이러한 보편적 실체를 그들의 혼이며 본질로 삼는 가운데 바로 그 자신이 개별적이며 자립
적인 본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일반자도 다름 아닌 개별자로서의 그러
한 점들이 펴나가는 행위이거나 혹은 그들 개별자에 의해서 산출된 노력의 결과인 것이
다.”(p.439)

◎ 빛의 은유
빛 일반은 보편적인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자기를 실현하는 지점은 개별자로 존재하는 별들

이다.

◎ 대자적fur sich(for itself)
자기 관계 속에 있다는 의미. 의식의 본질적 존재방식
⇒ 자기 반성적 행위와 의식을 가진 나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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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별자가 주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예) 식물인간은 주체가 아니고 단순한 개체로서 존재할 뿐이다.
민족도 마찬가지다. 어떤 규정 속에서 반성적으로 정립할 때 민족이 주체로서 출현하는 것.
철학에서 파악된 민족의 개념
→생물학적 의미의 단위가 아니고어떤 개별자들이 자기를 동일한 공동 주체로서 즉, 내가 

아닌 우리로서 반성할 때 정립된다.
◎ '대자적'의 세 가지 의미
1. 주체로서 존재하려면 언제나 대자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2. 독자적, 독립적, 자립적의 의미 
3. '자기를 위하여'라는 실천적인 함의를 가짐.
이성의 단계에서는 개별자들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빛(정신의 밝음)샘으로 존재한다.
개별자는 자립성 속에 있으나 자립적일 수 있는 까닭은 빛을 내기 때문. 
→그 빛은 결국은 보편적 이성이다. 
⇒나의 개별성은 내가 실현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이성을 통해서 실현/보존된

다.
어떻게 개별자와 보편자가 근원적인 합일 속에 있을 수 있는가?
개별성과 보편성은 본질적인 매개 속에 있다. 
개별자가 자기 속에 보편자를 담지, 실현하고 있지 못하면 개별자로서 존재할 수 없다. 
보편적 이성 역시 따로 존재하는 개별자라고 한다면 진정한 보편자라고 할 수 없다.
⇒빛이라는 보편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별들의 현실태를 통해서 자기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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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체와 민족
*개인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것
개별성 속에서 언제나 보편성/보편자를 담지할 때 가능. 
개별성 속에 함몰되어 있는 개인은 주체가 아님. 주체가 세계의 주인이 됨으로써만 가능하

다.
개인이 담지해야할 보편성 
인류의 차원→생명의 차원→총체적인 의미에서의 자연, 존재
⇒오늘날 계몽된 현대인들이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속에서 품어야되겠다고 생각하는 

보편성의 층위들
예) 이라크 전쟁에 우리 군을 파병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인륜적인 보편성의 차원에서 이야기

함.

*민족(언어, 관습, 교양, 문화 등에 의해서 지탱되는 공동체)
1) 주체/개인이 일차적으로 보편성을 담지하려고 할 때 첫 번째 보편성의 지평/층위가 개별

자에서 인류, 혹은 생명의 차원으로 직접 뛰어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결 고리가 
필요함⇒ 그것이 바로 민족이다.

2) 민족은 정신적 가치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이지 핏줄, 혈통으로 이루어진 개념이 아니
다.

피히테의 ‘독일 국민에게 고함’
나폴레옹 전쟁 중에 독일 민족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데 분개한 나머지 다소 격앙된 어조

로 쓰여짐.
⇒개별자가 영원성에 일차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 일차적으로 민족이다. 
나라는 개별자는 민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영속적으로 이어짐→다분히 감정적인 이야기임.
⇒전형적이고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민족의 의미이다.

*민족과 언어
철학적인 민족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이다.
민족에 대한 관심은 언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다. 
나는 코기토cogito로서 존재한다. 주체라는 것은 생각에 의존하고 있는데 칸트만 해도 사유

가 발생하기 위해서 언어라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는 수레다라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
았음.

⇒생각을 이념적 지평에서 이야기함.
예) ‘이것은 책이다.’ ‘This is a book.’ ‘Dies ist ein buch.’
‘이것은 책이다’라는 표현은 다양하지만 그 의미/내용 자체는 모두 같다⇒이념적인 의미 내

용
플라톤에서 칸트까지 본질적으로 생각이란 이념의 파악 능력이었다.
자연언어, 모국어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다→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사회의 본질이었기 때

문
⇒로고스logos의 의미를 정신적으로 직관하는 사태가 문제였음.
언어에 대한 관심이 등장하면서 언어 없이 사회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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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유가 언어 속에서 발생한다고 하면 서로 다른 민족어 모국어라는 것은 결국은 사
유를 통해서 주체가 될 수 있는 조건, 바탕이 됨.

주체의 등장과 민족의 등장이 시차는 있었지만 근대사회의 역사 속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
이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민족 속에서만 주체가 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자유로운 민족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이성은 실현되어 있는 셈이
다.”(p. 441)

⇒민족이 주체적일 때 개별자도 진정한 의미에서 주체성에 도달한다.
민족의 공동체 속에서 민족의 힘 속에서 이성이 실현되고 각각의 개별자들이 이성의 주체로

서 등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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